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중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

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

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

안」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

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

각 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코로나-19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매

일 새롭게 발표되는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

계실 것입니다. 4월 16일 현재 약202만 명이 감염되었고 13만3천

여 명이 사망했습니다. 폭발적인 증가로 본 안건의 심사 일에 감

염자와 사망자가 몇 명이 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.



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국가가 외부 차단을 담당하고 지자체

는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 발생을 종식

시켜야 할 것입니다.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

거리두기와 철저한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질병관리본부의

2019년 9월 조사결과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지키는 시민은 2%

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
수도요금이 없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 하지만

원인이 무엇이든 조사결과와 같은 2%의 손 씻기로는 지역사회 감

염 확산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개인위생

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코로나-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향후 복구까지를 예상한다면

수백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.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감염

병을 조기에 수습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적인 피해와 인적 피해를

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,

서울시는 다른 예방책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손 씻기 수도요금

감면·지원을 알리고 개인위생이 철저하게 실천되도록 사회적 여건

을 조성 하여야 합니다.

근래의 세계적인 감염병은 2003년 사스(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

(SARS)), 2009년 신종플루(신종인플루엔자), 2015년 메르스(중동

호흡기증후군(MERS)),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(COVID-19)로 대략 5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

금번 코로나-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생



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이제 위기경보가 발령될 정도의

심각한 감염병은 개인, 지자체, 국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만 극

복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상존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 여러분!

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
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